
늘도여느월요일아침때처럼안개가자욱하게내

려앉은주암호도로변을끼고출근길을나선다. 뿌

연물안개로뒤덮인호수는어디가물이고어디가하늘인

지채구분하기도어렵지만눈앞에끝없이펼쳐진백무의

향연은사십대를얼마남기지않은남정네의가슴한자리

를아리게하는것같다. 

잠시도로변에차를정차한채담배한모금을길게뿜

어본다. 월요일아침출근길이면반복되는1 0분남짓의짧

은 여유로움이지만주말부부로지내고있는지금의객지

생활에또하나의즐거움으로다가오는것같다. 

지금의근무지인보성현장에부임한지는네달남짓. 3년전이

맘때쯤가족과떨어져경기도에서공사현장감독생활을처음시작

했었다. 전공이환경분야인탓에처음으로겪어보는현장생활에

적응하는것이무척어렵기도했지만가족과떨어져객지생활에서

오는외로움과적적함이더욱견디기어려운시절이었다.

그렇게남양주에서3 0개월정도의현장생활을무사히마치고다

음 부임지로오게된 곳이이곳보성하수관거정비공사현장이었

다. 보성이라는곳은현장생활하기전출장관계로자주들를기회

가있었고, 그런이유로그리생소한지역은아니었지만딱히친숙한

느낌도없었다. 어느영화에서촬영지로나왔다던녹차밭과「태백

산맥」이란소설의무대정도로만알아오던곳이었다.

네달이지난지금돌이켜보면이곳에서의생활들이하나하나정

겹기만하다. 남도특유의여유로움과바닷가사람들의다소거칠면

서도투박한서민적인모습들, 가을이면짙은선홍빛꽃망울로물들

여진호수가주변의백일홍꽃길, 그리고초겨울이면호수주변으로

찾아드는물안개하며남도의풍취가너무도마음에든다.

대학졸업후직장에들어가처음1년간서울에서생

활하였다. 그리고경기도에서의3년간 현장생활. 성격

탓일수도있겠지만항상바쁜걸음을떼야하는그곳생

활이왜그리싫기만했는지…. 이제는이곳생활에서해

답을찾은것같기도하다.

모든사람들은남자나여자나부와명예와성공을위

해서는서울로올라가그곳에서살아야한다고이구동성

으로외쳐댄다. 보이지않는그무언가를잡기위해앞만

보고뛰어야한다고재촉한다. 

난그런생활이싫다. 지금의여유로움과자연이가져

다주는정겨움이더소중하기만하다. 아무것도이루지못한사람의

변명으로들릴지모르겠지만이제는대학교1, 2학년생으로훌쩍커

버린두애들과아픈곳없이항상그자리를지켜준집사람을생각

하면이모든것이축복인듯싶다.

비록수십억원짜리아파트는아닐지라도내 한 몸 누이고우리

가족편히쉴수있는그런집이있기에나는충분히행복한사람일

테고, 그동안의삶또한부끄럽지만은않을거라는생각이든다.

그러고보니오늘은2 0 0 7년 정해년첫 근무가시작되는날이다.

올해는6 0 0년 만에돌아온황금돼지해라던가? 상혼이만들어낸허

상일지도모르겠지만황금돼지해를맞아조그마한소망하나를빌

어보고싶다.

이곳하수관거현장에근무하고있는환경관리공단직원들, 시공

사인G S건설직원들, 협력업체직원들이모두가올한 해도별탈

없이건강한가운데수행중인공사가내년이맘때무사히준공되기

를기원한다. 그리고이곳에서의현장경험을통해그어느현장에서

도부끄럽지않는현장인이되었으면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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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어느겨울날의회상

·건설저널2 0 0 7.180

그러고보니오늘은2 0 0 7년정해년첫근무가시작되는날이다. 

올해는6 0 0년만에돌아온황금돼지해라던가? 

상혼이만들어낸허상일지도모르겠지만

황금돼지해를맞아조그마한소망하나를빌어보고싶다.


